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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찰

리베이커 주지사가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

허를 허용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27일 행사했

다. 

베이커 주지사는 차량등록국이 신청자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

한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서 이 법안이 “비시민권자들이 투표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과도하게 증가시킨다.

또한 이 법안이 차량등록국(RMV)이 시민권

정보를 시민권자들에게만 투표를 허용하는

감독 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26일 상하원에서 통과된 불법이민자

운전면허 허용법안의 정식 명칭은 근로 및 가

족 이동법안(Work & Family Mobility Act)

으로 신분과 무관하게 이민자들에게 주정부

의 관리 하에 운전면허증을

베이커, 불법이민자 운전
면허 허용법안 거부권 행사

▶▶6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 한인들 학력과 소득 모두 높아 

주 의회 6월초 거부권 뒤집는 재의결 투표 실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매

사추세츠 아시안들의 학력과 소득은 출신국

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인도계와 한인들

은 고소득 고학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매스 아시안어메리칸연구소(Institute

for Asian American Studies)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매사추세츠 아시안 가구들의

중위소득은 $81,215으로 미국 전체 아시안 중

위소득 $85,800 에 비해 낮았다.

국가별로 보면 편차가 확연히 달랐다. 매

사추세츠 인도계의 중위소득은 $131,826으로

단연 높았으며 한인들의 중위소득은 $92,831

으로 두번째였다. 중국계 ▶▶6면으로 계속

소득은 인도계에 이어 두번째로 높아, 중국 캄보디아 순으로

미국전체 한인 중위소득 $72,200보다 훨씬 높은 $92,831

대졸이상 학력은 인도 한국, 고졸 이상 학력은 한국이 최고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미국 한인 전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계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학력에서 있어서도 대부분이 대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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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한미수교 140주년 우정콘서트, 300석 전석 매진 감동 무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수인

대표, 편집부 = 주보스턴총영사관

과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스턴협의

회가 주최하고 필하모니아 보스턴

오케스트라가 주관한 <Friendship

Concert>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을 이끌어내며 감동의 무대를 선사

했다. 

5월26일, 텁스(Tufts)대 그라노

프뮤직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콘서

트는 한복을 입은 MC 유현경 변호

사의 유려한 사회로 시종일관 열기

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진행되

었다. 음악회는 초대권 예매가 시

작되자마자 300전석 매진이 되며

한미사회의 큰 관심을 반영했다. 

유기준 보스턴총영사는 축사에

서 1882년의 한미평화조약을 통한

한미 양국가의 동맹과 우호관계의

역사적 시작의 의미를 언급하며

“Where words fail, Music

speaks” 문구를 인용하여 음악을

통한 문화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

조했다. 평통 상임위원인 한문수

교수는 “많은 연습을 통해 원고를

보지 않고 연설하는 유 총영사의

모습은 아주 인상 깊었고 감동적이

었다”고 이날을 회상했다. 

클래식음악을 통해 한미양국의

우정과 동맹, 평화의 미래를 화합

의 하모니를 상징하는 평범치 않은

두대의 피아노 연주로 1부가 시작

됐다. 한미 두 피아니스트 로버트

폴리(Roberto Poli) 교수와 조영웅

교수의 조지거쉰의 ‘Porgy and

Bess Fantasy’ 중 우리에게 익숙

한 서머타임 곡들과 윌리암 볼콤의

‘에덴의 정원’을 연주했고 두대

의 피아노연주의 웅장함과 화려함

에 관객들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 특별히 경쾌한 밀양아리랑을 주

제로 한 ‘아리랑 랩소디’연주에

는 청중들이 열광하며 큰 박수로

환호했다. 

2부의 필하모니아 보스턴 챔버

오케스트라(음악감독:천민정)의

프로그램으로 그리그의 Hollberg

Suite, 드볼작의 American 곡은 색

채감이 넘치는 환상적이고 아름다

운 최상의  실내악 연주였다. 뜨거

운 박수로 이어진 앵콜곡 아리랑은

또다른 아름다운 색깔의 서정적 아

리랑을 표현하여 한 음악회에서 두

개의 다른 느낌의 아리랑을 소개하

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리셉션에서 총영사관과 민주평

통이 준비한 개별포장된 한과와 푸

짐한 떡 패키지, 한국 스낵 등은 많

은 외국인관객에게 인기가 좋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이웃친지와

떡을 나눈다’는 한국풍습에 대한

설명에 한국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

다. 

특별히 이번 음악회에 많이 참석

한 외국인관객들은 완벽하게 진행

된 이번 음악회에 대해 “한국문화

에 더 많이 알게 된 기회에 감사한

다.”  “아리랑이 최고였다!” “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조직되었다

. 아주 인상적이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음악회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Friendship 음악회의 총책임을

맡은 필하모니아 보스턴 챔버오케

스트라 장수인 대표는,“한미연주

자들이 한미우정에 무게를 두어 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연주한 부

분이 매우 좋았다. 많은 현지 외국

인 관객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 기뻤고, 오

랜 팬데믹 동안 그리웠던 생생한

음악회로 다시 한 번 한인커뮤니티

와 미주류사회가 한 마음 되는 따

뜻하고 특별한 감동의 자리였다.

이런 소중한 음악회를 주최한 총영

사관과 민주평통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필하모니아 보스턴 오케스트라

는 오는10월달 보스턴 조던홀에서

의 ”Fall in Boston”제목의  K-

Classic 음악회로 새로운 감동의 자

리를 한미사회와 나누는 준비를 하

고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콘서트 참가자들 한인들 미국인들 모두 감명 깊었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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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기금모금 만찬 한인커뮤니티와 미국사회의 연결고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제결혼선교 전국연합회 보스톤지

부의 기금마련 만찬이 팬데믹을 거

치며 3년만에 대면으로 26일 유매스

로웰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됐다. 

150여명의 한인 및 미국인들이 참

여한 가운데 정혜연 씨의 사회로 진

행된 1부에서는 샘킴목사의 개회기

도 샤샤 김 데이 전 보스톤지부회장

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킴 드리스콜

샐럼 시장은 “샐럼시의 성공은 국

제선과 같은 기관과의 파트너십에

의존한다. 서로 환영하고 서로 포용

하는 시로 바뀌어서 한 때는 서로 경

원시하던 커뮤니티가 이제는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며 국

제선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소셜워커이었다 에섹스 셰리프에

도전장을 내민 올리비아 리히 씨도

참가해 국제선의 활동을 격려했다. 

샘현 아시안아메리칸커미셔너는

LA흑인폭동 사태를 언급하면서 “

한인들의 목소리가 미국정치인들에

게 들릴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가 이들에게 들

리도록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이들

에게 통할 수 있는 내용을 강조해야

한다”고 한인들의 역할을 강조했

다. 

이날 기조연사인 린다 챔피언 변

호사는 한국인 1세대 엄마들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어

릴 때 엄마에게 말하면 그게 나와 무

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답해 늘 화가

났었는데 이제 50이 되어서 딸을 가

르치면서 엄마가 자립심을 가르쳤

던 것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축하공연은 이날 행

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유영심 전 노

인회장은 플로리다에서 방문해 노

인회 한국 난타 드럼 공연을 1주일간

연습, 이날 공연을 선보였다. 평균 나

이는 70세. 한순용 노인회장은 김인

숙 국제선 보스톤협회 회장으로 인

해 평균 나이가 내려간 것이며 2명은

80세가 넘었다고 밝혔다. 이 난타 공

연팀은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트로트 곡에 맞춘 난타 공연으로 대

미를 장식했다. 

밥 캠벨의 사회와 DJ 김종효씨 진

행된 2부에서는 참가자들이 흥겹게

땀을 흘려가며 댄스를 즐겼다. 

bostonkorean@hotmail.com

3년만에 대면 기금모금 만찬, 참가자 절반이 미국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은

희 국장, 편집부 = 제 8회 보스톤

총영사배 태권도챔피언십대회

가 6월 12일에 매사추세츠주 벌

링턴에 위치한 마샬시몬드미들

스쿨에서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개최된다. 

이번 태권도 대회는 보스턴

총영사관 주관으로 보스턴 재미

대한태권도협회(디렉터 이학재

, 홍순우)가 주최하고 보스턴 재

미대한체육회(회장 오진욱)가

후원한다. 

보스톤 재미대한태권도협회

측은 총영사배 대회 엘리트 품

새 겨루기 우승자는 올해 가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국에서 개최되는 제 4회 태권도

대회 결선에 진출할 수 있는 자

격이 주어진다고  전했다.

이학재 디렉터는 “이번 대회

를 통해 미국인들이 한국의 문

화와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공외교의 장 될 수 있

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회 참가 및 문의 사항은

978-777-5435 이학재, 홍순우 디

렉터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총영사배 태권도
챔피언십대회 12일 개최 

국제선 모임에 참가한 킴 드리스콜 샐럼 시장

데이비드 리 목사의 선창으로 미국 국가와 애국가를 부르며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평균 연령 70세인 노인회 난타드럼팀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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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자 =

보스톤메디컬센터는 7월 19일부터 시작

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료 암 검사

를 실시한다. 

보스톤메디컬센터는 7월 19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머리 및 목 관련 암

검사를 실시하며 8월 23일에는 위암, 9월

20일에는 흉부 및 폐암 검사를 그리고 10

월 24일에는 유방암 검사를 실시한다. 

행사 기간중 보스톤메디컬센터는 암

검사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며 필요한 경우 무보험자들에게는 건강

보험 가입도 안내한다. 또한 추후 치료에

대한 예약도 잡을 수 있도록 했다. 

보스톤메디컬센터 마케팅 디렉터인

앨리사 디텔름 씨는 “행사 시간중 예약

없이 방문하면 검사가 가능하며 특별히

보스톤메디컬센터 네트워크 건강보험

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료 암검사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Head & Neck Cancer Screening:

Tuesday, July 19th, 1-3 PM

GI Cancer Screening:

Tuesday, August 23rd, 1-3 PM

Thoracic/Lung Cancer Screening:

Tuesday, September 20th, 1-3 PM 

Breast Cancer Screening:

Tuesday, October 24th, 1-3 PM

hsb@bostonkorea.com

보스톤메디컬센터 무료 암 검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발레가 2016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차이코프스키

의 백조의 호수 공연을 26일 시작

해 6월 5일까지 공연한다. 

백조의 호수는 1895년 안무가 마

리우스 프티파와 레바 이바노프

에 의해 초연됐으며 특히 레바 이

바노프에 의해 창작된 2막의 군무

는 고전군무의 백미로 꼽힌다. 니

시넨 감독은 프롤로그를 통해 오

데트 공주의 유괴와 마법사 로스

바트의 저주로 인해 백조로 변하

는 모습을 묘사했다. 

백조의 호수는 화려한 군무와

차이코프스키의 귀에 익은 음악

과 더불어 각 발레단마다 헤피엔

딩과 세드엔딩을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 어떤 결말이 날지 모

른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26일 개막은 수석무용수 빅토리

나 캐피토노바와 라샤 코자쉬빌

리가 주연을 맡아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세차례나 감사 인사를

하도록 기립박수를 받는 호평을

받았다. 보스톤글로브도 너무 뛰

어난 공연이었다고 평했다. 

백조의 호수는 시그프리드 왕

자의 성년식에서 시작된다. 그의

엄마는 그가 주최하는 무도회에

서 반드시 신부를 골라야 한다고

그에게 알린다. 그는 머리를 식힐

겸 사냥을 나갔다 호숫가에서 오

데트를 만난다. 오데트는 마법사

로스바트의 저주로 백조로 변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랑만이 저

주를 풀 수 있다고 말한다. 시그프

리드 왕자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

한다. 

무도회에 로스바트와 그의 딸

오딜이 등장한다. 마법으로 오데

트처럼 꾸몄고 시그프리드 왕자

는 변장한 오데트로 생각해 오딜

을 신부로 고르게 된다. 이로 인해

그의 맹세를 깨게 된다. 이후 결말

은 발레단마다 다르다. 보스톤발

레의 결말은 독자가 상상해볼 수

있다. 

백조의 호수 주연은 1인 2역을

소화한다. 특히 1부에서는 순수하

고 우아한 오데트가 2부에서 강하

고 카리스마 넘치는 마녀로 변신

하는 모습은 놓칠 수 없는 묘미다.

이 역할에는 주역 무용수의 뛰어

난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첫

째 주 배역에 따르면 주역은 26일

오프닝에서 절찬을 받은 빅토리

나 캐피토노바와 한인 수석무용

수 채지영씨가 각각 세차례 주연

을 맡는다. 

채지영씨는 26일 시그프리드왕

자 친구와 두여인이 함께하는 3인

무를 훌륭하게 소화해내 보스톤

글로브 칼럼니스트의 호평을 받

았다. 채씨는 최근들어 월등한 기

량을 선보이며 각종 공연에서 주

연을 맡고 있다. 수석무용수 한서

혜씨와 솔로이스트 이선우씨도

백조의 호수 주요 배역을 맡는다. 

Friday, June 3 at 7:30 pm 

Saturday, June 4 at 1:30 pm 

Saturday, June 4 at 7:30 pm 

Sunday, June 5 at 1:30 pm  

티켓 $39부터

bostonballet.org/swanlake or

call 617.695.6955.

보스톤발레 2016년 이래 첫 백조의 호수 공연 
수석무용수 채지영 씨 주연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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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몽키팍스 환자 200여명 접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

자 = 지난주 보스톤에서 몽키팍스(

원숭이두창, monkeypox)에 감염돼

입원했던 환자가 약 200여명과 접촉

했으며 이중의 대부분은 병원 및 의

료관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CDC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몽키

팍스는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쉽게

전파되지 않으며 또한 증상을 일으

키기 전까지는 바이러스를 퍼트리

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까

지 약 100여명의 몽키팍스 관련 확진

및 의심자가 북미 및 유럽에서 발생

했다고 밝혔다. WHO에 따르면 이

질병은 서중부 아프리카에서만 보

이는 희귀질병이며 결코 쉽게 전이

되는 유전자변이를 일으킨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보스톤 몽키팍스환자는 지난 금

요일까지 매사추세츠종합병원

(MGH)에서 머물다 퇴원했다. 이 환

자는 미국내 첫 확진환자다. 현재 뉴

욕, 플로리다, 유타 등지에서 4개의

유사 증세가 발견돼 현재 확인 중에

있다. 

몽키팍스는 밀접한 피부 접촉으

로만 전염되며 호흡기 비말로도 전

염이 가능하다. MGH 지역적특수

병치료센터 소장 에리카 쉬노이 박

사는 증상이 없는 한 환자를 격리하

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몽키팍스에 걸리면 천연두와 마

찬가지로 뚜렷한 발진을 동반한 발

열, 두통, 근육통, 임파선염, 피로감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 통상 2-4

주 내에 회복하지만, 중증으로 진행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북미와 유럽지역에서의 급

속한 발병은 뚜렷한 감염경로가 밝

혀지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다. 감염

자의 대부분은 아프리카를 여행한

경험이 없다. 

CDC의 제니퍼 맥키스턴 박사는

“우리는 현재 초기 단계이며 앞으

로 더 많은 몽키팍스 환자들이 발병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맥키스턴 박사는 미국내 감염자

는 몇 건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것

이 전체 커뮤니티에 커다란 위험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도 발생지역에서는 현재 바이러스

가 번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당수의 감염자들은 동성

또는 양성애자들이며 동성 및 양성

애자들 중에서 발진과 발열이 있는

경우 즉각 병원을 찾을 것을 권한다

고 CDC 존 브룩스 박사는 밝혔다. 

몽키팍스는 지난 2003년에도 미국

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현재는 2개의

백신과 1개의 안티바이럴 치료제가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보스톤 셀틱스가 12년

만에 NBA 농구 결승전에 진출

했다. 미국내 가장 화려한 프로

농구팀 중의 하나인 셀틱스는 2

일 저녁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와 1차전을 갖는다. 

마이애미 히츠와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승에 진출한

셀틱스는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해 1, 2차전 적진에서 어웨이 경

기를 갖게 된다 

7차전까지의 모든 경기는 밤 9

시에 시작되며 일요일 밤에만 8

시에 시작된다. 모든 경기는

ABC에서 방영한다. 

보스톤에서는 6월 8일 수요일

밤 9시에 첫 경기가 열리게 되며

2차 티켓 시장의 티켓 가격은 6

월 1일 오후 현재 발코니 좌석이

$705부터, 로지티켓은 $1,190에

시작되며 코트사이드 VIP 좌석

은 $5766부터 구입할 수 있다. 

Game 1 —Boston at Golden

State, Thursday, June 2, 9 p.m.

Game 2 —Boston at Golden

State, Sunday, June 5, 8 p.m.

Game 3 — Golden State at

Boston, Wednesday, June 8, 9

p.m.

Game 4 — Golden State at

Boston, Friday, June 10, 9 p.m.

Game 5 (if necessary) —

Boston at Golden State, Mon-

day, June 13, 9 p.m.

Game 6 (if necessary) —

Golden State at Boston, Thurs-

day, June 16, 9 p.m.

Game 7 (if necessary) —

Boston at Golden State, Sun-

day, June 19, 8 p.m.

hsb@bostonkorea.com

보스톤셀틱스 NBA 결승진출 결승전 일정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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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1면에 이어서

는 $84,277으로 중간 이상을 차지했

다. 그 뒤를 캄보디아계($75,932)와

베트남계($73,488)가 이었다. 

이 같은 매사추세츠 한인들의 소

득은 퓨리서치센터가 조사한 미국

전체 한인들의 중위소득인 $72,200

에 비해 크게 앞서는 수치다. 

가구별 빈곤율에서도 매사추세츠

인도계는 3.6%에 불과해 아시안 가

구 전체 평균 빈곤율을 7%로 끌어내

렸다. 한인들의 빈곤율을 아시안 평

균을 약간 웃도는 7.9%였다. 나머지

아시안계 가구의 빈곤율은 모두

10% 이상이었다. 

학력에서도 인도계와 한인들은

발군이었다. 매사추세츠 한인들의

학사 이상의 비율은 78.2%였다. 인

도계의 학사 이상 비율은 84.5%로

한인들보다 높았다. 세번째인 중국

은 60.4%로 크게 뒤쳐졌다. 베트남

은 28.5%, 캄보디안계는 19%에 그쳤

다. 

미국전체 한인들의 학사 이상 학

위 소지자는 57%로 매사추세츠에

비해 확연히 낮았다. 백인들과 달리

이민자들의 경우 학력수준과 소득

수준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2019 아메리카 커뮤니티 서베이

(2019 American Community Sur-

vey)에 따른 매사추세츠의 한인 인

구는 $23,560명이었다. 물론 한국계

혼혈이거나 이중문화 가정까지 합

한 경우 32,997명이었다. 한인만의 인

구는 지난 2010년 샌서스의 24,110명

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시안아메리칸연구소는 “아메

리카 커뮤니티 서베이의 경우 샌선

스국이 약 1%내외의 매사추세츠 인

구 샘플 표본집계를 통해 전체 인구

를 추정하기 때문에 일부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20년 인구 조사 세부분석이 나오

기까지는 정확한 증감은 추정하기

어렵다. 

각 타운별 한인 인구 분포도 면에

서는 보스톤이 3,656명으로 가장 많

았고 케임브리지가 2,320명으로 뒤

를 이었다. 뉴튼에 1,438명, 렉싱턴,

927명, 브루클라인 903명, 알링턴, 757

명, 서머빌 702명, 벨몬트 651명 앰허

스트 596명, 웰슬리 543명 순이었다. 

한인 인구분포도 높은 타운의 경

우 대부분 대학이 위치하고 있거나

주변에 위치해 있다. 한인들의 경우

대학원이나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이 20.9%로 아시안 중 가장 많았다

는 점에서 한인 인구의 상당부분은

미국내 다른 도시로부터 대학 공부

를 위해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로 구

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여러 곳에 분산된 한인들

은 로웰과 린에 집중적으로 거주하

고 있는 캄보디안계나 보스톤과 우

스터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계에 비해 정치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드러

내고 있다. 

한인들은 집에서 영어만 쓰는 가

정이 30%로 다른 아시안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인도계의 경우 영어

만 쓰는 가정은 23%에 불과했지만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인도인은

21.3%에 불과했다. 한인들의 경우

38.9%가 영어에 능통하지 못하다고

밝혔지만 캄보디안(49.9%), 중국계

(51.8%), 베트남계(61.8%)보다는 영

어 구사능력이 뛰어났다.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70.3%가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태

어났으며 미국 출생은 29.3%에 불과

했다. 인도계와 중국계도 한인들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editor@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한인들 학력과 소득 모두 높아 
▶▶1면에 이어서

발부토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

같은 법안이 이미 미국 내 16개주

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불법이민

자들이 무면허 무보험으로 도로에

서 운전하는 대신 면허증과 보험

을 가입하고 운전하므로서 도로가

더욱 안전해 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를 반대

하고 있으며 공화당 주지사는 베

이커 주지사는 투표권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하원은 118대 36으로 이

를 통과시켜서 충분히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숫자를 확보하고

있다. 상원도 32대 8로 법안을 통과

시켰기 때문에 3분의 2를 요구하는

재가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숫자

다. 

이법 법안을 상정한 애덤 고메

즈 상원의원은 “법안이 의회로

돌아온 후 상원은 곧 이를 재가결

할 것을 확신한다. 우리 또한 재가

결로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메즈 상원의원은 “(불법 이

민자)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고, 병원에도 데려가며 또

한 축구 등 방과 후 활동도 할 수 있

도록 해야 하며 이로 인해 경찰 단

속에 걸릴 우려를 하지 않아야 한

다.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에게 편

안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론 마리아노 하원의장의 애나

비바스 대변인은 하원이 6월 8일

재가결을 위한 표결에 들어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법안은 재

가결될 것으로 보이며 법안이 통

과되는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운

전면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불

법이민자 신청자들은 소소국가 여

권 등 신분증과 출생일자 그리고

매사추세츠 거주민 증명 등을 제

시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베이커, 불법이민자 운전면허 
허용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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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edian Household Income for Selected Asian American 
Subgroups in Massachusetts*

* In 2019 in�ation-adjusted dollars.

Source: 2015-2019 American Community Survey 5-Year Public Use Microdata Sample 
(P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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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er Capita Income for Selected Asian American Subgroups in 
Massachusetts*

* In 2019 in�ation-adjusted dollars.

Source: 2015-2019 American Community Survey 5-Year Public Use Microdata Sample 
(P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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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e are 
substantial 
di�erences 
in household 
and per capita 
incomes among 
Asian American 
subgroups. Indian 
Americans in 
Massachusetts 
have higher 
incomes than 
the other four 
subgroups. Per 
capita incomes 
for Vietnamese 
and Cambodian 
Americans lag 
signi�cantly 
behind the other 
groups include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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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경찰 술에 마약타는 물뽕 주의 경계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기자 = 미 식품의약국은 월마

트와 트레이더조스 등 대형 체

인 슈퍼에서 팔리는 2가지 상표

의 

유기농 딸기가 A형 간염의

대형 감염과 연관성을 가진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은29일 성명서

를 통해 현재 미국과 캐나다 여

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A

형 간염의 발발과 관련해 유기

농 딸기가 그 원인으로 지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유기농

딸기는 FreshKampo 또는 H-

E-B 상표가 붙어있다. 지난 3월

5일부터 4월 25일 사이 딸기를

구입해 냉동시켜 보관하고 있다

면 당장 폐기처분할 것을 권했

다. 

이들 딸기는 HEB 크로거, 알

디, 세이프웨이, 웨이스마켓, 트

레이더조스 그리고 월마트 등에

서 판매됐다. 

FDA는 질병통제센터와 공

동으로 지금까지 17명이 발병한

A형 간염 사태를 조사하고 있

다. 

“추적조사에 따르면 캘리포

니아, 미네소타, 그리고 캐나다

등에서 발병한 환자들의 경우

아프기 전 FreshKampo 또는

H-E-B 브랜드의 유기농 딸기

를 구입했던 것으로 보고됐다

.”고 FDA는 지적했다. 

텍사스에 본부를 둔 HEB는

자체 생산 딸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식품의약국의 조사

와 HEB 딸기 사이에는 아무런

연계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A형 간염은 감염이 쉬운 바

이러스로 심각한 경우 간 질환

을 일으킨다. 대부분의 경우 구

토, 피로, 복통 등의 가벼운 증상

을 일으킨다. 바이러스는 감염

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전파되

지만 음식이나 물 오염 등으로

감염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FDA 유기농 딸기 A형 간염
유행과 연관성 조사 
월마트, 트레이더조스, 알디, HEB, 크로거 등의 딸기 오염 가능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

자 = 보스톤 경찰은 30일 술에 마약

등을 몰래 타는 행위인 소위 드링크

스파이킹(drink spiking, 물뽕)위험

에 대한 주의령을 내렸다. 

보스톤 경찰은 “현재 드링크스

파이킹 또는 물뽕에 의한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이를 목

격했거나 경험했다면 911 또는 보스

톤 경찰서에 이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경고는 “보스토 지역 술집

인 바에서 피해를 경험했다는 수많

은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목격한 것

”을 바탕으로 내려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케이프코드 경찰은 술집을 갔던

사람들이 데이트 성폭행과 연관된

물뽕 효과를 느꼈다는 신고를 받고

이와 관련된 신고가 늘고 있다고 경

고했다. 

물뽕을 만드는 데는 몇가지 종류

의 마약이 사용된다. 루피(roofie)로

도 알려진 무색 무취 무맛의 로히프

놀(Rohypnol), 케타민과 GHB(or

Gamma-hydroxybutyric acid)등이

대표적인 물뽕마약이다. 한국에서

사용되던 것은 GHB이다. 

이런 종류의 약물을 섭취하는 경

우 정신이 혼미해지고 일시적으로

마비증상을 겪으며 의식을 잃게 되

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성폭행에

아주 취약하게 된다고 경찰은 지적

했다. 

경찰은 지인의 이상한 행동을 조

심해야 하며 친구들 그룹에서 꾀어

내려고 시도하는 낯선 사람을 조심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

늦은 밤 혼자 돌아다니며 날씨에 맞

지 않는 옷을 입었으며 뭔가 괴로워

하는 듯한 인물을 발견하면 즉각 경

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술집에서 술이 바텐더로

부터 바로 받는 술이어야 하며 모르

는 사람이 가져다 주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자신의 술을 계속 챙겨보아야 하

며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도록 내버

려 두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화장실에 술잔을 들

고 가야 한다. 

-술을 주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술잔을 손으로 막도록 한다. 

-술을 테스트 스트립이나 손톱광

택제로 실험하고 만약 마약이 있는

경우 특정 색깔로 바뀌게 된다.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이상한 것

을 느끼는 경우 바로 도움을 청하라

SNS에 물뽕마약피해 사례 늘자 보스톤 경찰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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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본격적인 틱 시즌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6월 13일부터 19일까

지 브루클라인(Brookline, MA)

소재 더컨트리클럽(The Coun-

try Club)에서 개최되는 2022 유

에스오픈 골프대회의 티켓은 이

미 매진됐지만 다시 티켓을 구

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USGA는 23일부터 리세일마

켓플레이스(Resale Market-

place)를 개설해 다양한 티켓을

팔고 사고 할 수 있도록 했다. 리

세 일  티 켓  구 입 은

usopen.com/tickets에서 할 수

있다. 

USGA의 존 포대니 최고광

고책임자는 “뉴잉글랜드 지역

관중의 티켓구입은 우리의 예상

을 훨신 뛰어 넘어서 122회 유에

스오픈은 이미 공식적으로 매진

상 태 다 .”라 고  말 하 고

“USGA는 2차 티켓시장에서

티켓을 구입하고자하는 골프 애

호가들이 좀더 신뢰할 수 있도

록 하게 위해 리세일 마켓을 만

들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6월 브루클라인서 열리는
유에스오픈 티켓 재판매
2022 U.S. 오픈 더컨트리클럽 6월 13일-19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

자 = 메모리얼데이를 지나면서 매사

추세츠는 본격적인 틱 시즌에 접어

들었다. 틱 시즌은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4월부터 시작돼 6월부터

시작되는 여름철에 피크를 이룬다. 

틱은 일반적으로 습기가 많고 그

늘진 나무숲과 키가 크게 자란 풀숲

에서 많이 발견되며 때로는 집 앞뒤

마당 잔디에서도 발견된다. 가장 흔

한 틱은 검은 다리의 디어틱과 도그

틱들로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발견

되며 각기 다른 병을 일으키는 균을

퍼트린다. 

가장 많은 틱 관련 질병은 라임병,

베이브시오시스, 그리고 애나프라

즈모시스 등이다. 이외에도 락키마

운틴, 포와싼 바이러스 등 각종 질병

이 유발되기도 한다. 특히 라임병 등

은 심각한 질병으로 평생을 병마를

안고 살게 만든다. 

케서린 브라운 주 전염병학자는

“틱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

은 야외활동시 퍼미스린(Perme-

thrin)이나 DEET 등의 퇴치제를 뿌

리고 어른들과 아이들 그리고 애완

동물들을 매일 틱 여부를 점검하고

틱을 발견했을 때 빨리 제거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벌레 퇴치체

(Repellant)를 피부와 옷 등에 뿌리

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어린 유아

에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틱이 신체에 옮겨가게 되면 발톱

사이와 무릎 뒤 사타구니 그리고 겨

드랑이, 목 그리고 머리카락 끝자락,

귀 뒤 등의 장소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틱은 아주 작아 기미나 주근깨

같아 보일 수도 있다. 틱을 발견했다

고 해서 겁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으

며 날카로운 끝을 가진 족집게

(tweezer)로 가장 피부 가깝게 대고

곧게 뽑아 올리면 된다. 

따라 각 가정에는 틱 응급처치 키

트를 하나씩 구비해두고 여행시에

서 이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 틱 키트

로 필수 아이템은 끝이 뽀족하고 길

어 틱을 뽑아 낼 수 있는 족집게, 안

티바이오틱 연고, 알코올패드, 돋보

기, 틱보관용 봉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틱에 물린 경우 향후 의사의 진단

을 위해 틱을 보관해야 하며 자신의

1차진료의에게 연락해야 하며 틱에

물린 후 발진, 발열, 두통, 피로 그리

고 근육통 등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

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다음을 주의한다. 

-잔디밭에서는 밝은색의 긴 팔 긴

바지를 입는다. 

-산길에서는 긴바지를 양말 안으

로 넣어서 입는다. 

-DEET나 페미스린 등의 퇴치제

를 바른다. 

잔디밭 관리 요령 

-잔디가 너무 길지 않도록 잔디를

깎는다. 잔디와 숲 사이에는 멀치 또

는 자갈 나무칩 등을 3피트 넓이로

깔아 충분한 간격을 둔다. 

Tick Safety in Your Yard

-틱은 햇빛이 비추는 밝은 곳보다

는 그늘지고 습기가 있는 곳을 선호

하므로 잔디를 자주 깎고 떨어진 나

뭇잎을 갈퀴질해 치워야 한다. 

-패티오나 플레이그라운드 장비

들은 햇빛이 잘드는 지역에 위치시

키고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서 떨어

지도록 한다. 

반려견 안전 요령 

-나무가 우거진 지역을 산책한 후

개를 자주 빗어주고 틱이 있는지 여

부를 관찰한다. 

-퍼미스린처리된 밴다나를 착용

케 한다. 

-틱에 물렸을 경우 재빨리 제거해

서 감염 위험을 줄인다. 

틱 예방이 최선 야외활동 후엔 반드시 신체 점검 
틱에 물렸을 경우 트위저로 뽑고 소독 의사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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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주도 3분이면 끝나는 초간단 운

동 영상을 소개해드릴건데요,

저번주는 경쾌하고 리듬감 있는 음악과 함께

한 전신운동이었다면, 

이번엔 차분하게 따라할 수 있는 발라드 음

악에 맞춰 따라하는 요가동작들로 시퀀스를 구

성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동작을 완벽히 다 따

라하려하지 마시구요, 

매일 3분씩 반복하다보면 어려웠던 동작들

도 익숙해지고 처음보다 쉬워질 테니 오늘 내

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특히 스탠딩 스플릿 동작처럼 유연성이 필요

한 동작들에서는 내 가동범위안에서 안전하게

몸을 늘려주시구요,  3분 음악과 하는 요가 영

상이라 동작 설명이 따로 없어요.  초보자들의

경우는 칼럼을 보고도 동작이 잘 이해가 안되

시면 곧 한국어 채널에 올릴  ‘완벽한 하체라

인을 위한 요가’  영상을 참고해서 따라하고

다시 해보시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음악과 따라하다보면 3분 순삭!

유튜브 검색창에서 제 영어 유튜브채널

‘yoga song hayeon’ 을 검색한 후, 최근 영상

에서 ‘Conan Gray- Yours, 3min Slow &

Mindful Yoga Flow’ 편을 찾아 꼭 따라해보

세요. 

1. Warrior 2 Pose (전사2자세)- 허벅지 안쪽

살 빼기, 하체 근력 키우기

1단계 두발을 넓게 벌린 상태에서 오른 무릎

을 구부리고 왼다리는 펴 오른 허벅지를 스트

레칭해줍니다.

2단계  양팔을 앞뒤로 멀리 뻗어 가슴과 어깨

를 열어줍니다.

3단계  복부를 끌어당기며 척추를 곧게 편 상

태를 유지합니다.

TIP!  몸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머리, 가슴

, 엉덩이를 중앙에 맞춰주고, 앞 무릎도 지나치

게 앞으로 기울지 않게 무릎과 발목을 같은 선

상에 둡니다.

2. Extended Side Angle Pose (측각도 자세)

–하체 근력 키우기, 옆구리 살 빼기 

1단계 영상을 보면서 위의 전사2자세에서 천

천히 오른 옆구리를 한번 늘려주는 역삼각자세

로 이동한 후(두번째 사진), 바로 손을 앞에 있

는 발 바깥쪽에 내려놓습니다.

2단계 손이 바닥에 잘 안 닿거나 무릎이 안쪽

으로 무너지는 경우는 손 밑에 요가블럭이나

책을 받쳐 주고, 그것도 힘들다면 손을 내리는

대신 팔꿈치를 허벅지에 대어줘도 됩니다. 

3단계 구부린 무릎이 정면을 향하게 유지하

고 위에 있는 팔을 머리 너머로 길게 사선으로

뻗어 옆구리를 확장시킵니다.

TIP! 가슴을 편 상태에서 발바닥부터 손끝까

지 일직선으로 길게 뻗어주고, 이때 뒤의 발 안

쪽의 정렬이 무너지지 않게 발 바깥쪽을 더 꾹

눌러주세요.

3. Standing Split (스탠딩 스플릿)- 허벅지

뒤 유연성 강화

1단계 앞의 동작이 끝나자마자 왼손을 오른

발 옆 바닥에 내려놓고 로우런지 자세(네번째

사진)를 취합니다.

2단계 체중을 앞발에 싣고 천천히 뒷발을 들

어 힘있게 차 올립니다.

3단계 뒷발을 엉덩이 높이에서 머물러도 좋

고 좀더 올릴 수 있다면 엉덩이보다 높게 올려

가슴을 허벅지쪽으로 가져갑니다.

TIP! 발을 높이 올리려다 양쪽 엉덩이가 틀

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코어의 힘도 유지하며

두 어깨와 두 엉덩이의 평행을 맞춰주세요!  무

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지하고 있는 다리를

살짝 구부리고 진행하거나 두 손을 의자에 올

려놓고 시도해보세요.

라이브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 교정

도 받고 싶다면?

하연쌤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 요가

&필라테스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

의 장점 

1.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

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의

효과

2. 꾸준한 회원관리로 지속적인 운동루틴을

생활화하도록 격려

3.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

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신청 가능)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

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요가쏭의 5분요가 

매일 3분 날씬 + 유연해지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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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사람이 일흔 정도가 되면 갑자기

늙는 이유가 혈액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

디언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

소재 웰컴 생어 연구소의 피터 캠

벨 박사와 연구진은 웰컴-MRC

케임브리지 줄기세포 연구소 연구

진과 함께 신생아부터 70~80대까

지 다양한 연령대의 혈구를 연구

했다.

연구진은 그 결과 70세 무렵에

체내 혈구의 다양성이 급격히 떨

어진다는 점을 포착해 이를 노화

의 원인을 규명할 단서라는 결론

을 내렸다. 

조사결과 65세 이하 성인의 골수

에는 다채로운 종류의 줄기세포 2

만~20만개가 광범위한 종류의 적

혈구와 백혈구를 생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65세 이후부터 뒤바뀌는

상황이었다. 

해당 연령대에서는 겨우 10~20

종류에 불과한 줄기세포에서 혈구

절반이 생산됐다. 

연구진은 그 때문에 체내 혈구

의 다양성이 급감해 건강에 영향

을 미친다고 추정했다. 

그동안 많은 과학자는 노화를

세포에 돌연변이가 발생해 신체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것이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변화는 대부

분의 경우 무해하다고 봤다. 

다채롭지 않은 줄기세포의 성장

이 돌연변이로 촉진돼 저질 혈구

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빈번해지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추정했

다. 

체내에 다양한 줄기세포가 존재

하는 30~40대에는 일부 줄기세포

의 비정상적인 성장이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줄기세포

의 종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70세

이상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일부

줄기세포가 혈구 생산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돼 건강에 더 큰 영향

을 준다는 것이다.

캠벨 박사는 "사람이 70세 이후

에 왜 갑자기 허약해지는지 이 같

은 줄기세포의 급격한 성장을 통

해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노령에 빠르게 성장하는

혈액 줄기세포가 혈액암이나 빈혈

을 유발하고 화학요법과 같은 의

학적 치료나 감염에 대한 회복력

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된 단서를

토대로 인류의 영원한 난제로 거

론돼온 노화에 대한 추가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엘리사 로렌티 웰컴-MRC 케임

브리지 줄기세포 연구소 조교수는

"노화를 늦추는 요인도 있을 수 있

다"며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도 있다"고 기대를 내비

쳤다. 

캠벨 박사와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다른 장기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면서, 사람이 늙으면 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에 생

긴 상처가 이전보다 더 느리게 회

복되는지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줄기세포의 다양성이 노화를 좌

우한다고 주장한 이번 연구는 과

학저널 네이처에 게재됐다. 

일흔 되면 확 늙는 이유…"피가 단순해져 허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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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각각 하루 64만8천 배럴 증산…사우디·UAE·쿠웨이트 추가 생산할듯

"예상 못한 추가 증산"…미국 "사우디 주도 산유국의 중요한 결정 환영"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

제유가가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서

방으로부터 추가 생산 압박을 받아

온 OPEC+가 증산 속도를 대폭 높였

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

(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는 이날 정례 회의

를 열고 오는 7∼8월 각각 하루 64만

8천 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증산량은 기존 방

침보다 50％가량 많은 양이다. 전달

증산량은 하루 43만2천 배럴이었다.

OPEC+ 산유국 석유장관들은 이

날 낸 성명에서 "원유와 정제제품 모

두에서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시장

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정례 회의는 오는 30일로 예

정됐다.

OPEC+는 그간 국제유가 고공 행

진 속 서방의 추가 증산 요구에도 완

만한 증산 속도를 유지해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산유국들은 대

러시아 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원유

생산 감소분을 메울 추가 증산을 논

의했다.

그렇지만 OPEC+ 산유국들은 이

번 회의에서도 기존 증산 방침을 고

수하리라는 것이 안팎의 분석이었다

.

스위스쿼트 은행의 이펙 오즈크데

스캬야 선임 애널리스트는 "(추가 증

산은) 예상하지 못한 진전이었다"면

서 "그간 증산에 부정적이었던 사우

디의 변화는 2년간 얼어붙은 미국과

의 관계를 녹일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이날 합의로 OPEC+ 회원국 중 증

산 여력이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

리트(UAE), 쿠웨이트 등의 원유 생

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쿠웨이트 석유부는 이날 OPEC+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7월부터 추가

증산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AFP 통신은 분석가들을 인용해

걸프 국가들의 추가 증산으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느 정

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OPEC+의 추가 증산 소식에 미국

은 즉각 반색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성

명에서 "OPEC+의 중요한 결정을 환

영한다"며 "사우디가 주도하는 산유

국들이 이번 합의를 위해 역할을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사우디가 생산량을 늘린

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

디 방문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

고 분석했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2018년

10월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

슈끄지가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된 사건으로 경색됐

다.

지난해 7월 OPEC+는 2020년 합의

했던 감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

된 2020년 당시 전체 감산 규모는 하

루 580만 배럴 수준이었다.

OPEC+, 드디어 증산 속도 높여…
기존 방침보다 50％ 상향

사우디 석유회사 아람코 

일손 부족 미국…구글·페북 

직원 평균연봉 30만달러 육박
(서울 =연합뉴스) 인교진기자= 미

국의 구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

표적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인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의 작년 직원 연봉 중간값

이 30만달러(약 3억7천만원)에 육박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은 1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

어스(S&P)500 지수 종목 중 453개 기

업을 분석한 기업정보업체 마이로

직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453개 기업 중

278곳의 연봉 중간값이 작년에 상승

했으며, 150개 기업은 연봉 중간값이

10만달러(약 1억2천만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중 알파벳의 직원 연봉 중간값

은 1년 전보다 8% 오른 29만5천884

달러(약 3억7천만 원)로 조사 대상

중 1위였다. 메타는 11% 상승한 29만

2천785달러(약 3억6천만원)로 2위를

차지했다.

이런 연봉 상승은 지난해 정보기

술(IT) 분야에서 구인난이 극심했던

탓에 우수 직원 이탈 차단과 신규 인

력 채용을 위해 빅테크들이 임금 인

상 폭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이어 다국적 제약회사인 인사이

트(24만8천810달러·약 3억1천만원

)와 버텍스(23만4천107달러·약 2억

9천만원), 반도체회사 브로드컴(24

만7천541달러·약 3억원), 소셜미디

어 트위터(23만3천626달러·약 2억9

천만원), 바이오기업 길리어드사이

언스(21만1천687달러·약 2억6천만

원), 반도체회사 엔비디아(21만7천

542달러·2억7천만원) 등이 상위권

에 올랐다.

아울러 에너지기업 마라톤페트롤

리엄(261%)과 시장정보기업 닐슨홀

딩스(116%)는 작년 연봉 중간값 상

승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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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전·현직 관리 인터뷰해 보도…"국가 안보 우려 제기"

"美 외국인투자심의위가 트위터 인수건 조사 확대해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SNS) 트

위터 인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테슬

라의 중국 의존과 맞물리며 미국 국

가 안보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보도

가 나왔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일(

현지시간) "테슬라에 대한 중국의 영

향력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관

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전

·현직 관리들은 이 인수 딜이 미국

국익에 반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보

도했다.

외국인 투자 심사 업무와 연관된

전·현직 당국자 12명은 WP와의 인

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테슬라 전기

차 부품 공급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머스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

에 트위터 인수 건도 국가 안보와 연

관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중(反中)주의자들과 미

국 트위터 사용자들의 신원 확인, 미

국 정부가 불법으로 간주하는 콘텐

츠의 차단, 온라인상 중국의 선전 활

동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머스크

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P는 정보기관 분석가들과 백악

관 관리들도 머스크가 트위터를 손

에 넣을 경우 중국의 강압적인 영향

력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테슬라의 상하이 공

장은 2021년 전기차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중국은 코발트, 리

튬,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소

재를 대부분 공급한다.

또 테슬라 1분기 신차의 절반가량

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장착

됐는데 중국 업체들은 이 LFP 배터

리를 대부분 생산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미국 기

업 투자 등을 검토하는 기관인 외국

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머스

크의 트위터 인수에 대한 조사를 확

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미국 법무부에서 외국인 투자 심

의 업무를 담당했던 리처드 소필드

는 "트위터 사용자에 대한 (중국의)

접근 가능성은 분명히 국가 안보에

중대한 우려 사항"이라며 "어떤 외국

인 투자자도 면밀히 조사받을 가능

성이 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의 한 관리

는 "CFIUS가 안보 문제를 구체적으

로 확인하기 위해 머스크 측에 더 많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중국 의존, 美 국익 침해 우려" 연준 부의장, 9월 금리인상 중단론
일축…추가 빅스텝 여지도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의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일각에서 제기한 9월 금리

인상 중단론에 선을 그었다. 오히려

경제 상황에 따라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이어

갈 가능성도 열어놨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2일(현지시

간) CNBC방송에 출연해 "지금으로

서는 (금리인상을) 쉬어가야 한다는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

부의장 인준 후 처음으로 공개 인

터뷰를 한 브레이너드는 "우리는 물

가상승률을 2% 목표치로 낮추기 위

해 아직 할 일이 많다"면서 "물가상

승률을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일을

틀림없이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제1 도전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

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물가

압력 진정을 전제로 9월에 금리인상

을 "쉬어가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며 금리인상 중단론을 제기한 데 대

한 정면 반박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에 이어

최소 6월과 7월까지 '빅스텝' 금리인

상을 예고한 가운데 9월 이후 금리

방향에 대해선 연준 내에서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 인사들

이 9월에도 0.5%포인트의 대폭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이는

반면, 0.25%포인트의 인상이면 충분

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브레이너드 부의장

은 6월과 7월 빅스텝 금리인상을 지

지하면서 이후 인상폭은 물가 상황

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월간 물가

상승률 감속이 나타나지 않고 뜨거

운 수요가 식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다음 회의에서도 똑같은 페이스

(0.5%포인트)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

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물가상승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경우에는 "약간 더 느린

속도로 (금리인상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전했다.

또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물가상

승률이 이미 정점을 찍었는지는 판

단하기 아직 이르며, 이달부터 시작

된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

가 종료 시점에는 두세 번의 금리인

상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

했다.

firstcircle@yna.co.kr

은 정보 제출을 원할 수도 있다"며 "

이론적으로 이 기관은 인수 거래를

망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CFIUS에는 미국 재무부를 중심

으로 법무·국방부 관리들이 참여

하며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될 경우 인수 거래 금지 등을 권고한

다.

WP는 외국 회사가 미국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CFIUS

가 여러 변수를 고려해 인수 거래를

막을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

다고 전했다.

현재 CFIUS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동참한 해외 투자자를 대상

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확

인된 투자 파트너는 카타르 국부펀

드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 등이다.

WP는 "중국은 외국인이 자국에

대한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

는지에 관해 관심이 있고 중국 외교

관들은 최근 몇 년간 트위터를 통해

활발히 활동했다"며 "사우디는 미국

소셜미디어 업체 등 테크 기업에 대

한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

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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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인천·충청 등 12곳, 野 호남·제주 등 5곳 승리  4년만의 지방권력 전면 재편…與, 대선-지방선거 2연승 '중앙·지방권력 교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임형섭 기

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2

곳, 더불어민주당은 5곳의 당선을 확

정 지었다.

2일 오전 7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국민의힘은 수도권 3곳 가

운데 ▲ 서울 오세훈 ▲ 인천 유정복

등 2곳에서 승리했다.

아울러 ▲ 충북 김영환 ▲ 충남 김

태흠 ▲ 세종 최민호 ▲ 대전 이장우

등 충청권 4곳도 국민의힘이 모두 석

권했다.

국민의힘 소속 ▲ 대구 홍준표 ▲

경북 이철우 ▲ 부산 박형준 ▲ 울산

김두겸 ▲ 경남 박완수 ▲ 강원 김진

태 후보도 승리했다.

선거기간 내내 박빙 구도가 이어

지며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경기지

사의 경우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국

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상대로 역전

승을 거뒀다.

김은혜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막

판까지 김동연 후보를 근소한 격차

로 앞서갔지만, 김동연 후보는 2일

오전 5시 32분께 처음 역전한 뒤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오전 7시 4분께 당

선을 확정 지었다.

김은혜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무산된 뒤 완주한 무소속 강용석 후

보는 1·2위 후보의 표차를 훌쩍 뛰

어 넘는 5만4천표 이상(0.95%)을 얻

었다.

민주당은 경기 외에 ▲ 광주 강기

정 ▲ 전남 김영록 ▲ 전북 김관영 ▲

제주 오영훈 등 4곳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17개 시·도 가운데

과반이 넘는 12곳에서 승리한 것은

유권자들이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

어준 결과로 풀이된다.

3·9 대선을 통한 중앙권력 교체

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재편이 이뤄

진 셈이다.

4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

주당이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싹쓸이했지만, 이번에는 반

대의 상황이 됐다.

직전 대선과 비교해도 민주당 이

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보다 앞섰던 경기·인천·제주·전

남·전북·광주·세종 등 7곳 가운

데 인천·세종 등 2곳에서 양당의 지

지세가 뒤집혔다.

국민의힘의 승리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내세운 데 따른 것으로 보

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이뤄

진 한미정상회담이나 코로나19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추경 통과도 여권에

호재로 작용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성 비위 논란

과 '86 용퇴론'을 둘러싼 당 내홍, 김

포공항 이전 이슈 등이 선거 캠페인

에 직격탄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방권력 상당수를

되찾아오게 되면서 의회권력에서의

열세를 보완하며 향후 정국 주도권

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까지 2연패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당

분간 패배 책임론과 쇄신 방향을 놓

고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지사

자리를 지킴으로써 정부 견제론의

불씨를 살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심이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

주면서도 야당을 완전히 무력화할

국힘 12·민주 5 승리…초접전 경기, 野 막판 역전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가 1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단체장 후보 사진 밑에 스티커를 붙
인 뒤 박수치고 있다. 

만큼의 지방권력을 몰아주지는 않았

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7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

거도 국민의힘이 기존 지역구 4곳(

대구 수성을·충남 보령 서천·경남

창원 의창·경기 성남 분당갑)을 지

키고 민주당 지역구 1곳(강원 원주

갑)까지 탈환하면서 여당의 승리로

귀결됐다.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 3곳 가운데

2곳(인천 계양을·제주 제주을)만

수성에 성공했다.

직전 대선 후보였던 인천 계양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55.2%)와 경기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62.8%)는 국회의원 당선을 확정 지

으며 여의도에 동반 입성하게 됐다.

아울러 ▲ 대구 수성을 국민의힘

이인선 ▲ 경남 창원·의창 국민의

힘 김영선 ▲ 강원 원주갑 국민의힘

박정하 ▲ 충남 보령·서천 국민의

힘 장동혁 ▲ 제주 제주을 민주당 김

한규 후보의 당선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 의석수는 국민의

힘 114석, 민주당 169석으로 미세 조

정됐다.

기초단체장에서도 국민의힘이 승

리를 거뒀다.

개표율 99.79% 기준 전국 시·군

·구 226곳 가운데 국민의힘 145곳,

민주당 63곳, 무소속 17곳, 진보당 1

곳 순으로 우위를 점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청장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남 3구를 비롯해 종로

, 중구, 용산 등 17곳, 민주당이 강북,

노원, 성북, 성동, 중랑, 은평, 관악,

금천 등 8곳에서 승리했다.

4년 전 서초 1곳을 제외한 24개 구

청장을 민주당이 석권했던 것과 비

교하면 기초단체 지형도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 셈이다.

경기도 역시 31개 기초단체 가운

데 국민의힘이 22곳, 민주당이 9곳에

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광역의회 역시 국민의힘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

수를 결정할 정당 지지율에서 개표

율 95% 기준으로 국민의힘이 53.9%,

민주당이 41.0%를 차지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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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73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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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FL Lender/
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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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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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희강왕 김제

륭, 836년 제42대 흥덕왕이 후사없이세상을 뜨

자, ‘주인없는’ 용상 쟁탈전이 숙질간에 일

어났다. 숙부 김균정과 조카 김제륭이 그 주인

공들이다. 

제38대 원성왕은 798년까지 왕위에 있었으

며, 아들을 셋 두었다. 장남 인겸(혜충태자)은

791년에 사망하였고, 차남 의영(헌평태자)도

794년에 사망하였다. 삼남은 김예영이다. 태

자 인겸은 왕위에 오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아들이 넷 있었다. 그들이 김준옹, 김언승, 김

수종, 김충공이다. 원성왕이 798년 사망하자,

그의 장손 김준옹이 소성왕으로 즉위하였다.

소성왕이 2년후 사망하자, 그의 장남 김청명

이 만12세의 나이에 즉위하니 그가 제40대 애

장왕이다. 809년 애장왕의 숙부 김언승이 동

생 김수종과 당질 김제륭과 합세하여 애장왕

과 그의 동생 김체명을 살해하였다. 그래서 김

준옹(소성왕)의 후손은 절손되었다. 809년 정

변의 주모자 김언승은 제41대 헌덕왕으로 즉

위하였고, 그는 826년까지 왕위에 있었지만

차기 왕위는 아들에게 넘기지 못하고 동생인

김수종에게로 이어졌다. 김수종이 제42대 흥

덕왕이다. 김언승(헌덕왕)은 아들이 있긴하

였지만(당나라에 입조 및 출가), 그의 후손 또

한 절손되었다. 흥덕왕이 836년까지 재임하였

지만 그 역시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지 못했고

, 그의 후손도 절손되었다(그의 아들 김능유

는 당나라에 갔다가 귀국길에 바다에서 풍랑

을 만나 죽었다). 이제 원성왕의 후손은 3남 김

예영의 후손과 장남 인겸의 막내 아들인 김충

공만 남았다. 김예영은 장남 헌정과 차남 균정

이 있었고, 김헌정은 아들 제륭을 두었다. 그

리고 김충공은 아들 김명이 있었다. 

836년, 흥덕왕이 죽자, ‘주인없는’ 용상

을 차지하려고 정변이 일어났다. 정변의 주인

공은 숙부 김균정과 조카 김제륭이 지지자들

의 세력을 바탕으로 대립하였다. 이 정변 가운

데 김균정은 살해되었고, 그를 지지했던 김우

징(김균정의 아들)과 김양 등은 청해진으로

피신하여 훗날을 도모하였다. 정변에서 승리

한 김제륭은 제43대 희강왕으로 즉위하였고

(836년), 그와 함께 정변을 일으킨 김명金明은

상대등에, 이홍利弘은 시중에 올랐다. 희강왕

이 왕좌에 앉아서 국정을 살펴볼 틈도 없이,

곧이어 궁중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김제륭과

함께 정변을 일으켜 왕권을 차지하는데 일등

공신으로 상대등과 시중에 임명된 김명과 이

홍이 반란을 일으켜 귀족들을 살해하였다. 이

에 희강왕은 동지였던 측근 신하들로 부터 버

림받은 것을 알고 궁중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

였다. 그리고 김명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제

44대 민애왕이다(838년). 당시 김명의 나이 21

세였다. 김명은 원성왕의 장남 인겸의 4남인

김충공의 아들이다. 

상대등보다는 왕을 더 탐내어 반란을 일으

켜 많은 귀족들을 죽이고, 희강왕 김제륭을 스

스로 목매어 자살하게 하면서, 그 용상을 차지

한 김명(민애왕)은 고작 12개월 가량 왕위에

있다가 약관의 나이에 피살되었다. 

한편 836년, 김우징은 아버지 김균정을 도

와 김제륭 일파에 대항하여 왕위쟁탈전에 가

담했다가 아버지가 살해되면서, 모든 것이 실

패로 돌아가자 목숨을 부지扶支하여 훗날을

도모하고자 청해진으로 피신했다. 청해진에

들어가 장보고에게 의탁하면서 아버지의 원

수를 갚을 날만 고대하고 있었는데, 838년 1월

김명(민애왕)이 희강왕을 제거하고 왕으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우징은 장보고

에게 병사 지원을 요청하여, 막하의 장군 김양

과 함께 동년 3월부터 무주武州에서 한 차례

의 격전을 승리로 이끌고, 839년 정월 달벌達

伐(현 대구)에 당도하였다. 민애왕은 김양의

군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대흔, 윤린, 의훈

등의 장수들에게 병사를 주어 싸우게 하였지

만, 결과는 대패하였다. 그러자 왕을 시위하고

있던 측근들은 모두 도망하였고, 민애왕은 홀

로 나무 밑에 있다가 한 저택으로 피신하였지

만, 곧 김양의 병사들에게 발각되어 살해되었

다(839년1월19일).384) 그리고 다음 왕으로 김

우징이 즉위하였다. 그가 제45대 신무왕이다.

아버지 김균정을 도와 왕위쟁탈의 일전에서

실패하여 아버지가 살해되자, 훗날을 도모하

기 위하여 청해진으로 피신하여 장보고에게

의탁하였고, 그로부터 많은 군사를 지원받아

아버지의 정적(정적의 우두머리 희강왕 김제

륭은 이미 자살하였다) 김명(민애왕)을 죽이

고 왕위에 올랐지만, 신무왕 김우징은 즉위한

해 7월23일에 병사하였다. 그는 고작 181일간

왕위에 있었다. 신라 역사상 가장 짧게 재위한

왕이다(한편, 삼국유사에는 동년 11월23일에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무왕 김우징은 왕위를 오래 지키지 못하

고 죽었지만, 다행히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

장남 김경응을 비롯하여 차남 김영광, 삼남 김

흥광, 사남 김익광, 장녀 광화부인/부마 김계

명, 차녀 계림군부인/부마 김경주을 두었다.

그리고 이복동생 김의정金誼靖도 있었다. 차

기 왕은 장남 김경응이 제 46대 문성왕으로 즉

위하였다(839년). 

384) 민애왕은 원성왕의 장남 김인겸의 아

들 넷 중 막내인 김충공의 아들이었는데, 김우

징/김양에게 살해되면서 김충공과 민애왕의

후손들도 절손되었다. 그후 제45대 신무왕 부

터 제52대 효공왕까지의 왕들은 모두 원성왕

의 3남 김예영의 후손들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24세 풍월주風月主 천광공天光公(11)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최근 주식시장 하락으로 잠을 편히 자지

못한다는 투자자가 많이 있다. 주식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의 말이나 인터넷에 떠

도는 핫(Hot)하다는 종목에 투자한 사람

은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 주

식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에 우연히 투자

돈이 불어나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

는 위험(Risk)은 완전히 잊고 장밋빛 희망

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1970년부터 50년 동안 2년에

1번은 10% 하락(Correction), 4년에 1번은

20% 하락(Bear Market), 그리고 7년에 1번

은 30% 폭락(Crash)을 경험했기에 주식시

장의 하락은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2020

년 3월에도 35% 폭락을 경험했다. 이처럼

주식시장은 하락과 폭락이 분명 일어났고

일어난다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구입하고 싶은 품목이 원

가보다 싼 가격으로 사고자 한다. 원하는

품목이 세일(Sale)이기에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입하겠다는 소비자

는 없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주식시장이 요즘 20% 하락

이란 뜻은 그만큼 싼 가격으로 살 기회인

데 투자를 망설인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투자하겠다고 한다. 가격이

비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싼 가격으로

사겠다는 뜻이다.

투자자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

다. 내가 투자하면 주식시장이 더 폭락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 때문이다. 투자에 대

한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잠시 떠나 큰 그

림을 그려보자. 자본주의에의 중심은 주식

시장이다. 주식시장이 얼마큼 얼마 동안

하락하는지는 분명 아무도 모르지만, 만일

주식시장이 영원히 회복하지 않는다면 투

자한 돈은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인간의

생존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한인 동포 모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주

식시장 하락은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시점에 투자자가 해

야 하는 순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비상금 마련의 중요성이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회사 사정,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

을 수가 있다. 주식 하락으로 현금화하기

가 어렵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

한 준비로 한동안 생활할 수 있는 비상금

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비상금이 마련되면 투자해야 한다. 직

장인이 봉급 일부를 매달 투자(Dollar Cost

Averaging)하는 것처럼 개인이 은행과 금

융기관을 연결하여 꾸준히 자동으로 투자

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싼 가

격으로 주식을 더 살 수 있다. 은퇴를 위한

투자제도(IRA)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이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50

세 미만은 매년 $6,000 그리고 50세 이상은

$7,000씩 할 수 있다. 수익률 10%는 $6,000

씩 25년 하면 약 $70만 불 그리고 30년은

$120만 불로 불어난다. 미국 주식시장 과거

90년 연평균 수익률은 10%이다.

*주식시장은 투자 위험성을 고려하여

폭넓게 투자해야 한다. 요즘 뜨거운 몇 개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500대 기업

(S&P 500) 혹은 3,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주식시장 전체(Total Stock Market)에 투

자하는 것이다. 한 종목으로 여러 회사 투

자로 분산 투자가 되고 투자경비도 매우 저

렴하다.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자율 상승

, 물가 상승, 전쟁, 팬데믹, 이웃집 자동차나

명품(?),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 아이들의 학자금, 노후대책, 등 마련

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주식시장 미래를 예

측하며 투자하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때 뜨거운 주식 종목도 내가

은퇴할 때 어떠한 상황으로 변해있을지 아

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제대로 하는 주식

투자로 우리 모두 안락한 은퇴 생활로 이

어지길 희망해 본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87)

주식 하락과 은퇴 준비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주택 소유자는 주택 리모델링과

관련된 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크기

의 문이 배달된 예, 가전제품을 몇 달동안 기

다리는 예, 사용 가능한 리모델링 업체를 찾지

못한 예 등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 많은 품목의 가격이 자주 폭등했습

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변화

는 아닙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

화입니다. 7가지의 집주인분들이 스트레스 받

지 않고 주택개조 하실 수 있는 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 계획을 미리미리 - 최고에 리모델링 업

체들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집 주인들은

이웃에게 추천업체들을 소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록을 만들어서 한 업체 한 업체씩 만

나보고 모든 조항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시

간표 예산 등등.

2. Storage를 고려해야 합니다. - 대부분에

집 주인분들에 걱정은 재료가 늦게 도착하거

나 공사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재

료를 고르거나 재료가 도착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선 Storage를 빌리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

다. 또 한가지 방법은 제조업체에 확인해 보는

방법인데 도착 타임밍을 추측하기 어렵습니

다. 

3. 대안 찾기 –리모델링하기 전에 조사해야

할 사항들은 무슨 미지수가 있을 수 있을까입

니다. 그리고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대비해 놓

아야 합니다. 2번에서 말한 것처럼 재료가 늦

게 도착 했을 때 일찍 도착한 재료를 놓아 둘

starage라든지 등입니다.

4. 공사에 대한 축소 - 38년만에 처음으로

요즘 리모델링 회사와의 계약서에는 계약 중

간에 재료값이 오를 경우에는 집 주인이 이걸

부담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무값이

400%가 올랐다고 업체 업자들은 말하고 있습

니다. 집주인들은 이런 경우를 위해서 처음 생

각 했던 재료보다 조금 싼 걸로 시작하는 게

방법이기도 합니다.

5. 재생자료 고려 - 좋은 재생자료를 구하

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 만큼 코로나 후에 리모델링

이 너무 많이 진행됨에 따라 재료를 싸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6. 다르게 생각해 보라 - 프로젝트에 따라

조립식 액세서리 주거 단위와 같은 더 빠른 옵

션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이 방법이 더 많은

선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7. 더 이상 비수기가 없음을 인식 - 대부분

에 리모델링 업체들은 더 이상 비수기란 없습

니다. 요즘에 리모델링은 일년 내내 미친듯이

진행 됩니다. 1번에서 말한 것처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코로나 19에 지친 우리 모두를 위한 7가지의 리모델링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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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한 수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올 상황

을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전: 급한 마음을 버리고 때를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관계는 지혜롭게 피해가야 하겠습니다. ●애정: 상대의 입장을 배

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나치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5, 8일 길일. 7, 10일 주의.

쥐띠 | 한 수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운수: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분

위기에 휩쓸리다가는 과음이나 과식을 하기 쉬우니 잘 조절하세요

. ●금전: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생

각해보세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 감정싸움은 자신은 물

론이고 모두를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유리하지 않으니 피해가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5, 9일 길일. 8, 11일 주의.

소띠 | 분위기에 휩쓸리다가는

●운수: 타인의 실수를 관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훗날

에 도움이 되는 인심을 얻게 됩니다. ●금전: 백문이 불여일견입니

다. 그 어떤 말보다도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

다. ● 애정: 밖에 일만 신경 쓰지 말고 집안 단속부터 잘해야 합니다. 집안문제가

밖으로 불거져 나와 체면이 손상되거나 구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6, 11일 길일. 9, 10일 주의.

토끼띠 | 백문이 불여일견

●운수: 주위의 도움이 따라주는 때입니다. 천군마마를 얻은

것 같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샘솟게 됩니다. ●금전: 일처리가

순조롭게 척척 잘 진행될 것입니다. 자금회전도 잘 되어갑니다. ●애정: 멀어졌던

사이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회복의 시기가 왔습니다. 주위와 함께 나눌만한

기쁜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8, 10일 길일. 6, 9일 주의.

범띠 | 천군마마를 얻은 것 같이 

● 운수: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 화가 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의욕이

샘솟고 능률이 오르니 평소보다 더 많이 활동하게 되고 얻는 것도 크겠습니다. 노

력한 만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이 쏠쏠 무르익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6, 9일 길일. 5, 11일 주의.

용띠 |  사랑이 쏠쏠 무르익고

● 운수: 힘들게 하던 문제를 매듭짓게 됩니다. 그동안 중단

되고 침체되었던 일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 ● 금전: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 종사자

는 매상이 증가하니 신나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

나게 되겠습니다. 일과 사랑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0, 11일 길일. 6, 9일 주의.

뱀띠 | 희망적인 기운이 맴돌고

● 운수: 정신을 바싹 차리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한 번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 금전: 절약

하는 것과 인색한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미리 거절할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도

도 해보지 못하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6, 11일 길일. 5, 7일 주의.

말띠 | 중심을 잘 잡아야

●운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천천히 단계

를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금

전: 희망이 보이는 때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베풀었던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겠습니다. ●애정: 행동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

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7, 10일 길일. 5, 9일 주의.

양띠 |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운수: 누군가와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발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 본시 남의 손에

쥐어 있는 떡이 커 보이는 법입니다.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

는 마음을 내면 나아질 것입니다. ●애정: 서로가 이번에는 자신의 뜻을 겪을 수 없

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8, 9일 길일. 6, 7일 주의.

닭띠 | 한 발 양보하고 

●운수: 상대가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부딪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금전: 지출에 있

어서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 손을 떠나는 돈은 쉽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입니다. ●애정: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혼자 속상해하지 마세요. 표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8, 11일 길일. 6, 9일 주의.

원숭이띠 | 지출에 있어서 신중해야

● 운수: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을

때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누리도록 하세요. ● 금전:

큰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가는

것은 많지만 현상유지는 됩니다. ● 애정: 뻔하고 흔한 말은 그리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말 한 마디가 더 와 닿게 해줄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6, 10일 길일. 8, 11일 주의.

개띠 | 충분히 누리도록

● 운수: 언젠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지금 하세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먼저 하는 자세가 좋은 평가를 받게 해줄 것입니다.

● 금전: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매매나 문서로 인한 이익을 기대해도 되

겠습니다. ● 애정: 가까이 있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새

로운 만남으로 인한 즐거움도 크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7, 11일 길일. 6, 9일 주의.

돼지띠 | 좋은 평가를 받게 해줄

문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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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세계적인 K팝 스타 방탄소년단(BTS)

이 31일(현지시간) 한국 아티스트로는

처음으로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다.

BTS는 미국 '아시아·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AANHPI) 유산의

달' 마지막 날인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

통령과 면담하고 '반(反) 아시안 증오범

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5분간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과 BTS

의 만남은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트위터를 통

해 BTS와의 만남 장면을 공개했다.

트위터에 올라온 59초 분량의 동영상

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 앞 야외에까지 나와 BTS를 맞았

다.

BTS가 "대통령님을 뵙게 돼 영광입

니다"라고 말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백

악관에 온 걸 환영한다. 어서 오라"고 손

짓을 하며 이들을 반겼다.

이어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

BTS 멤버들과 마주 앉은 바이든 대통령

은 "이번 달은 미국에 중요한 달"이라면

서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 친구들이 진

짜 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착한 사람들이 증오에 대

해 말할 때 증오는 숨게 된다. 그것이 얼

마나 나쁜지 말할 때 증오는 쓰러진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

이에 BTS 멤버인 RM이 "대통령님께

서 '코로나19 증오범죄법'에 서명해 법

으로 만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며 백악관과 미국 정부가 (반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찾

으려고 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많은 관심을 둔다

"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모든 사람

에게 좋은 일이 된다. 여러분들의 훌륭

한 재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통하

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BTS 멤버들은 오벌

오피스에서 나란히 서서 함께 한국식 손

가락 하트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위터에 "BTS

를 만나서 반가웠다. 여러분들이 아시아

계에 대한 증오 범죄 증가와 차별에 대

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한 활동

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남겼다.

BTS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만남에

앞서 백악관 기자실을 방문, 멤버 각각

이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아시아계 대

상 증오 범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 범죄에 놀랐고 마음이 안

좋았다"며 "이런 일의 근절에 조금이라

도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를 빌려 목소

리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kyunghee@yna.co.kr

BTS "아시아계 증오범죄 근절돼야"…
백악관에서 바이든 면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에스파가 다음 달 8일

두 번째 미니음반 '걸스'(Girls)

를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발

매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를 위

해 세계적인 음악 레이블 워너

레코드와 에스파 음악 콘텐츠

의 유통·마케팅 프로모션 관

련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었다

고 1일 밝혔다.

에스파는 다음 달 신보 발매

에 앞서 이달 24일 영어 싱글 '

라이프스 투 쇼트'(Life's Too

Short)를 내놓는다. 에스파는

이미 지난 4월 미국 대규모 음

악 축제 '코첼라'에서 이 노래

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톰 코슨과 아론 베이셔크 워

너 레코드 공동회장은 "에스파

는 SM 설립자인 이수만의 리

더십 아래 이미 전 세계에 영향

을 미쳤다"며 "에스파가 첫 번

째 K팝 그룹으로서 워너 레코

드의 가족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여름에 발매될

새로운 앨범을 비롯해 앞으로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고 SM

측은 전했다.

에스파는 애플뮤직의 '업 넥

스트'(Up Next) 6월의 아티스

트로도 선정됐다.

'업 넥스트'는 전 세계 신인

아티스트 가운데 이달의 활약

이 기대되는 스타를 애플뮤직

이 선정해 발표하는 캠페인이

다. 앞서 빌리 아이리시, 핑크

스웨츠, 코난 그레이 등 유명 글

로벌 아티스트가 선정된 바 있

다.

아시아 가수로서는 소속사

선배 그룹 NCT 127에 이어 에

스파가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

다.

에스파는 이날 애플뮤직을

비롯해 아이튠즈, 멜론, 플로 등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

해 두 번째 미니음반 '걸스' 수

록곡 '도깨비곡'을 선공개했다.

에스파, 내달 새 미니음반 '걸스'로 글로벌 시장 정조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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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2/11

캐쉬어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4/15

로간 공항안에서 딜리버리 일하실 남자직원 모집합니다. 
AF Lounge
T. 617-787-1667

5/209

11월에 태어날 애기를 일년간 돌보아 주실분을
찾습니다. 매일 출퇴근, 또는 주중 5일 다 좋습니다.
T. 이혜원 617-939-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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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주가株價를 올

렸던 책 제목이다. 저자는 토마스 프리드맨

인데 그의 책을 사서 읽었다. 책에선 인도와

한국등 신흥 개발도상국 이야기도 인용된다

. 책을 읽을 당시 나는  인도와 한국으로 출

장이 잦았다. 그게 이십여년 전이다. 

책저자가 펼쳤던 주장이다. 이론은 간단

한데 다음과 같다. ‘맥도날드가 들어선 나

라들 사이에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왠 뜬금없는 맥도날드. 맥도널드 햄버거라

면 로고인 M자형 ‘골든 아치’가 떠오른

다. 

한창 미국 대통령 선거 즈음이었다. 뉴욕

타임즈 컬럼에 프리드맨 글이 실렸다. 그의

글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의 정책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가시 돋친 말을 쏟아

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전前대통령은

빅맥과 coke을 즐겨 먹고 마신다 했다. 

맥도날드가 유명세를 톡톡히 타는 건 아

닌가. 하기야 맥도날드야 원래 유명하다. 미

국은 빅맥과 코카콜라 아니겠나 말이다. 무

려 120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다니 대단한게

틀림없다. 종업원수가 200백만명이 넘고 매

장이 4만개 가까이 된다고 한다. 지구상 왠

만한 나라에선 모두 빅맥을 맛볼 수있다는

거다. 한편 맥도날드 연매출은 1000억불 이

상이요, 수익은 20%를 훌쩍 넘긴 다고도 했

다. 짭짤한 비지니스임에 틀림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다. 와중에 러

시아 모스크바 맥도날드가게도 문을 닫았다

고 했다. 모스크바 시민들이 아쉬워 했다고

덛붙였다. 어디 맥도날드 뿐이랴. 모스크바

엔 버거킹도 있고, 피자 헛도 있으며, KFC

도 있단다. 스타벅스도 곧 떠난다 했는데 (

보스톤코리아 2022-05-23), 우크라이나에도

분명 맥도날드는 있었을 거다. 

한반도 북쪽 평양에도 곧 맥도날드 체인

점이 들어가길 바란다. 그리고 프리만의 이

론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는 바. 맥도날드가

들어선 나라끼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는 이론 말이다. 

평양에선 뭐라 한다더라. 다진 소고기빵

이라 한다던가.  한국 군대에서도 병사들이

햄버거를 즐길수 있다고 들었다. 그게 맥도

날드 햄버거 인가? 롯데리아인가?

한국대통령도 맥도날드를 즐겨 드시는지

.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다. 

빵 하나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빵 한 개

씩 나누어 주었다.  (역대기상 16:3)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45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랜만에 가슴이 뚫리는 시간을 갖고 돌

아왔다.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뉴욕

에서 '뉴욕을 선교 도시로!'라는 주제로 <뉴

욕선교대회>가 있어 참석하며 감사한 시간

을 보내고 왔다. 늘 무덤덤하리만치 세상과

함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 왔었다. 일요

골프팀에 있던 남편 따라 골프도 두 번 정

도 가고 두 번은 교회에 가는 그런 부끄러

운 신앙을 갖고 살았다. 그것이 그렇게 큰

죄라는 생각도 없이, 남편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가정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더 컸었

다. 결국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

라에 갔다.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던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친구 따라 교회에 갔었다. 그

리고 자라며 열심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허

락되면 교회에 참석하곤 했었다. 무엇보다

도 친정엄마께서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지

만,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며

격려해주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평상시

에는 조용하시고 자상한 아버지셨지만, 교

회에 대한 이야기에는 언성을 높이시곤 하

셨다.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던 나는 엄마·

아버지 곁을 떠나 서울 큰언니네 집에서 살

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의 신앙생활은 더욱

깊어졌다.

세례는 <새문안교회/고 김동익 목사> 장

로교회에서 받았다. 대한민국 최초의 장로

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였다.

세례 전 교리 공부를 6개월 했었던 기억이

다. 연로하신 장로님들께서 철저하게 교육

을 담당하셨으며 신앙에 관한 철저한 교육

을 담당하셨다. 청년부/대학부 언니 오빠

들이 신학을 하는 이들이 여럿 있었으며, 30

여 년이 훌쩍 지나 나중에 생각이 나서 이

름을 찾아보니 여기저기 선교지에 가 있는

이들이 보였다. 나는 어디 있는가. 한 남자

의 아내와 세 아이의 엄마 그리고 한 가정

의 며느리 자리에 있었다.

이번 <뉴욕선교대회>에 참석한 35명의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나 자신을 잠

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열심히 살았다

고 생각했는데, 그 열심이 나와 내 가족 외

더 생각나질 않았다. 나만을 위해서 지독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세 아

이를 대학을 보내고 마치고 대학원을 보내

고 마치고 학교 선생이 되고, 변호사가 되

고 비지니스를 하는 부모로서 자식들을 썩

괜찮게 키워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여행

을 좋아하는 나는 그 누구를 개의치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오곤 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

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

모데후서 4:2)

내가 무엇인가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특별히 그것이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고개

를 숙이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있지

않던가.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 누군가

를 찾아가서 내 전심을 다해 전도한 일이

별로 없었다. 그저 '홈레스 사역'이나 그 외

의 돕는 일에 도움의 손길을 보태는 정도였

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으로 부끄러운 나

를 만났다.

남편의 형님인 시아주버님은 미 공군대

령으로 계시며 무관으로 한국에서 5년을

외교관으로 계셨다. 대령으로 예편하신 다

음에 신학박사를 받으시고 지금은 '영어 목

회'를 하고 계신다. 남편은 형이 목사이고

아내가 집사인데도 '예수 영접'하기가 참으

로 쉽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부

족한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었다. 만 6살

때 이민을 와서 남들이 버거워하는 영어에

도 능통하고 남들이 가고 싶어 했던 아이비

리그 코넬 대학에서 졸업하고 보스턴에서

비지니스 공부를 1년여 했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해본다. 신앙생활

을 했던 아내인 내 기억 속에도 믿음이 좋

다는 그 어느 크리스천들보다도 정직했으

며 진실했던 착한 사람이었다. 다만, 하나

님을 믿지 않으려 도망쳤던 일 말고는 그랬

었다. 형의 기도가 얼마나 오랜 기간 있었

겠는가. 나 역시도 남편을 위해 기도를 많

이 했었다.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인간의

목숨이라는 것이 종잇장보다 낫지 못하다

는 것을 깨달았다. 불에 타 부서져 재가 되

는 너무도 나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맥도날드 빅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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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완화하면

서 2년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

다. 이에 따라 점차 일상 회복이 가속화될 전망

인데, 코로나19 장기화가 사회 전반에 직•간접

적으로 미친 파장은 적지 않을 뿐 더러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이 기간동안 소아청

소년의 비만률도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아청소년의 경우

활동량 감소와 잘못된 생활습관, 사회적 관계

단절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

면서, 정상적인 성장기를 놓쳐 버렸다. 여기에

더해 이 기간 중 소아청소년의 비만도는 더 높

아졌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6.7%였던 학생들의 과체중 비

율이 2021년에는 32.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소아청소년들이 가정에 머무르

는 시간이 길고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대신, 장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있거나, 군것질이 많아

지는 등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비만율이 높아

진 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기의 비만

은 성인비만과 마찬가지로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을 조기에 일으

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

에 신경 써야 한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06년

에 이미 ‘비만퇴치헌장’을 채택하고 아동 대

상 식품광고 규제, 가공식품의 저염•저당•저지

방화 추진, 학교 내 영양•체육교육 강화관리 체

계 등 마련을 제시한 바 있다.

비만도는 성별, 연령별, 신장별 표준체중을

이용해 계산하는데, 비만도가 20% 이상이면 비

만으로 진단하고, 50% 이상을 고도비만으로 분

류한다. 최근에는 고도비만아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소아청소년의 비만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인데, 기본적으로는 패스트푸드 섭취

율이 늘어난 반면 과일, 채소 섭취율은 줄어드

는 등 부적절한 식습관과 학교와 학원생활 비

중이 커지면서 신체할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

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 특히 코로나 19 이후

로는 이 같은 식습관과 생활패턴이 더욱 공고

해져 비만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소아청소년기의 비만이 혈압, 당뇨병

, 이상지질혈증, 관상동맥질환, 비알코올성지

방간질환, 암 등 각종 성인병의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성장을 저해하거나 면역력을 떨어뜨리

고, 성조숙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감수성

이 예민한 사춘기에는 심리적으로 자존감을 떨

어뜨리거나 학습 의욕을 상실시키고, 심지어

우울증을 앓기도 한다. 

때문에 이 시기의 비만이 성인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한다. 다만, 성인기의 비

만관리와 다른 점은 소아청소년기에는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내 지방량을 감소시키고 근

육 조직이 발달할 수 있도록 균영있는 식단으

로 영양관리를 병행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식단에는 어육류, 채소, 지방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한다. 특히 양질의 단백질과 철분

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육류도 필요하다. 육류

를 섭취할 때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 위주로 채

소를 곁들이는 게 좋다. 또 성장기에는 하루 세

끼만으로는 필요한 영양 섭취가 어렵기 때문에

식사 사이에 우유와 과일 등을 간식으로 섭취

하도록 한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비만관리도 중요하다

. 식사를 거르거나 과식하지 않고, 식사량과 식

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고 천천히 먹는 습

관을 들여야 한다. 특히 체중을 줄이려고 과도

하게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건강과 성장에 좋

지 않다. 또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등의 시간을

줄이고 건강한 수면과 신체 활동을 늘리는 등

가족 중심의 다차원적인 관리와 격려가 필요하

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코로나로 인

한 소아비만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

양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양무열 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소아비만"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 의료 사업부 김수남 팀장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
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진료예약-치료-사후
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코로나가 부른 소아비만,
조기 성인병 막으려면 
지금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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